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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:30 아오모리 예술센터는 공모전에서 우연히 우승했습니다. 

0:38 

아오모리 예술센터 부지에 가봤을 때, 얼마나 멋진 자연 안에 지어질지 가슴이 

벅찼습니다. 자연 속에 지어지는 만큼 교통이 좋지 않아요. 굉장히 매력적이지 

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. 

0:57 

아오모리 변두리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같이 만들어낼 목수, 미장공, 현장 

기술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,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건축 

기술자 수준이 높아요. 

1:17 

이를 통해 이 예술센터는 다양한 방면으로 매력적인 장소인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

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

1:53 

부지가 넓기 때문에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목조로 진입로를 

만들었는데, 이 목조의 진입로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위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지만 

겨울에는 눈으로 덮여 버립니다. 

2:05 

목조의 나무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눈의 아름다움과 여름의 강한 빛의 아름다움으로 

전혀 다른 세계가 생기면 건축이 항상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

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

2:28 

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,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이 아름답고, 인간이 

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숲 속, 그리고 눈 속에서 

이러한 자연과의 대화 속에서 탄생하는 건축은 이곳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

생각이 들었습니다. 

3:03 

겨울(아오모리)은 일본의 기후 중 가장 혹독한 계절입니다. 일본은 아시아에서, 

아니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계절적 환경이 특이한 환경입니다. 봄 여름 가을 겨울이 

달라요. 아오모리 부지를 보고, 이 숲 속에서 초록빛으로 가득 찬 건축을 만들고 

싶다는 것은 숲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, 그 전에 전면에 연못을 

만들어 연못에 비친 예술센터는 우지(宇治)의 평등원 봉황당 같은 감동을 

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



3:57 

건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, 건축을 경험한 사람이 그 감성을 계속 자기 마음 

속에 남겨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. 

4:13 

예를 들어, 음악을 들은 사람이 그 멋진 음악을 계속 마음 속에 간직하듯이 건축 

공간도 마찬가지로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

5:00 

메인 스타디움은 원형입니다. 이 원형의 홀이라는 전시공간은 매우 사용하기 

까다롭겠지만, 그곳에 조성된 자유로운 공간에 대해 자유로운 창작자는 어떤 형태로 

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구성했습니다. 

5:22 

여기저기서 어떻게 건축 설계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. 저는 

건축을 만든다는 것에서 자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

5:37 

중학교 2학년 때 살던 집이 단층이었는데, 2층으로 재건축 할 때 오신 목수 

아저씨가 일을 시작하곤 완전히 몰두해서 일만 하시더군요. 

5:54 

그때 자기가 생각한 것에 전념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

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

6:05 

점심도 거의 먹지 않고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은 분명 재미있는 일이겠구나 

하는 생각이 들었고, 나중에 이를 잊지 못해 건축 설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

6:24 

나라의 도다이지나 호류지를 보면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과정을 

생각하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, 그와 동시에 그 건축을 체험하면 내 마음속에 

확고하게 남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0살 전후로 

여기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. 

6:54 

이곳은 아티스트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눈에 폭 감긴 건축물이 되었을 때, 지금까지 

자기가 살아본 적 없는 세계에 살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

많은 예술가들이 레지던스에 머물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

공간, 그리고 그것이 자연에 둘러싸인 공간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에서 

작업할 수 있는 거죠. 겨울에는 눈 속에, 여름에는 초록의 자연 속에. 그리고 

그곳에 수면(水面)을 더함으로 역사 속으로 데려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

만들었습니다. 



7:44 

제가 중학교 때 경험한 목수 아저씨가 자유로움, 동시에 용기와 인내심으로 만들어 

준 그때를 떠올리며, 건축은 재미있구나, 건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

재미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

8:13 

역사를 생각할 때, 건축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유와 용기, 그리고 역사라 생각해 

다음 시대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, 

건축을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

8:33 

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올 때 감동이 있다면, 우리도 그곳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

가지 정도는 기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. 여기 아오모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건축을 

만들어 놓으면 아오모리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

기대하면서 앞으로도 20년, 30년 이 건축이 계속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

 


